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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금호타이어 해고 철회 농성
노조동의서 없이 긴급자금 투입 강력촉구 … 부실 경영진 사퇴도 요구

워크아웃 진행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금호타이어 노사가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

운데 민주노동당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3월11일 오전 10시30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동의서 요구 없는 긴급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부실경영의 책

임자인 경영진은 사퇴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지역 인권단체들도 금호타이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3월3일 193명의 정리해고와 1006명의 도급화 계획 대상자 등

1199명의 명단을 통보했으며, 노조는 8-9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2.3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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